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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
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단일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며, 1학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각 100분, 총 13회의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은 온라인 수업 이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능력, 온라인 수업,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online communication courses using 
role-play and group activities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and relationship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was a one-group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study, and a total of 13 communication classes for 100 minutes each were 
conducted for first-year nursing students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20.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and relationship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had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online clas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ffects of 
classes in communication subjects applying various teaching methods to nursing students through 
online education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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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직종과의 협력관

계 및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문

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한 형태로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한다[1,2]. 간호사의 의사소
통능력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제시한 일
곱 가지의 간호사 핵심역량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원은 각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과들로 하여금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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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해당 간호대학생들이 적정한 수준의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성과를 설정하여 운영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1]. 따라서 대부분의 간호교육기관
은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인 저학년 시기에 간호대학생
들이 효율적인 또는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체득하여 자연
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교과목을 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다[3]. 

반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과목들은 대개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의 위주의 교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4]. 
의사소통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안에서 실질적으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하
고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간호대학
생 대상의 의사소통 교과목에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역할극과 집단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3,4]. 집단활동을 이용한 수업을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4]. 집단활동과 역할극을 
모두 활용한 수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3]. 

선행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비단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졸
업 후 전문직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
악되었다[5]. 간호대학생들은 추후에 전문직 간호사로서 
대상자들의 문제와 요구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적 의사소통을 사용해야 하고, 임상환경에서 
타 직종의 관계인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
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각 간호교육기관들은 학
부과정에서 재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6].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7], 나아가 전문직관에 대한 
예측요인이었다[8]. 자기효능감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성
공적 행동 이행 가능성과 관련한 자신감 정도이므로, 간
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전공학습, 임상실습 및 간호실
무 역량과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8]. 한편, 간호사
는 대상자, 보호자 및 의료진들과 같이 간호현장에서의 
수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규간호사들의 주요 이직요인이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으므로, 학부 시절 대인관계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소통 교과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실무능력
과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깊

은 관련성을 보이며, 각 간호사들이 갖춘 이러한 요소들
이 대상자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중요하므로 학
부시절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교과목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방식으로 변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
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교과목도 온
라인 방식의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온라인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요구
된다.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학습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할극과 집
단활동을 수업방식에 접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
업에서도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포함하여 수업을 진행하
고 오프라인 수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10]. 따라서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
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
구는 간호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적용하는 간
호대학생 대상의 온라인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을 효과적
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
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

목 온라인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
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실험군에 대한 단일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군은 총 96명이며, G 지역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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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으로 2020년 2학기에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전원이
다. 중도탈락 및 불성실한 응답 등으로 연구대상에서 제
외된 대상자는 없었으며, 최종 분석에 96명 모두의 자료
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4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경우, 단일군 t-test를 위한 
최소표본수는 45명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교과목 수강생 
1학년 전원인 9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본 연구
는 검정력 확보를 위한 연구대상자수를 충족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

하기 위해 Hur [11]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노출, 
주장력, 사회적 적절성 등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
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
로 이루어졌고,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의
사소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 값은 .72였고[11], 본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81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 [12]이 

개발하고 Jung [13]이 수정․보완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
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모
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에서 수정․보완 당시 Cronbach's ⍺ 
값은 .86이었고[13], 본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91이었다.  

2.3.3 대인관계능력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능력은 Guerney [14]

이 개발하고 Chang [15]이 수정․보완한 대인관계 변화
척도(RCS;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등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
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 값은 .89였고[15], 본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83이었다.  

2.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2020년 1학년 2학기 ‘인간관계

와 커뮤니케이션’ 2학점 교과목 온라인 수업이다. 총 13
회기의 수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3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주 1회, 회기당 100분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두 개의 분반으로 각 50명과 46명으로 
나누어 한 명의 담당교수가 동일한 내용과 방법의 수업
을 진행하였다. 수업 내용은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과 관
련한 이론, 성격유형검사, 자기분석을 비롯하여 치료적 
관계 및 의사소통을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직접 시연하는 집단활동과 역할극으로 구성하
였다. 

온라인 수업의 플랫폼은 G사의 수업관리 전용 시스템
을 이용하였으며, 강의는 담당교수가 실시간 또는 사전 
영상 녹화로 직접 시행하였다. 실시간 수업은 수업관리 
시스템 내 화상회의 도구를, 녹화 영상강의는 디지털 영
상물 시청 수강 도구를 이용하였다. 집단활동과 역할극은 
화상회의 도구를 분반별 또는 집단별로 사용하여 진행하
였다. 역할극의 주제는 ‘효율적 의사소통’으로, 일상생활
에서 흔히 경험하는 비효율적 의사소통 상황을 효율적 
의사소통 상황으로 변환하는 내용이었다. 최종적으로 12
회기에 집단별 역할극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7
회기부터 11회기까지 총 5회기, 매회 50분 동안 집단활
동이 이루어졌다. 이때 집단별로 화상회의 도구를 이용하
여 학생들은 치료적 또는 효율적 의사소통에 관하여 학
습을 진행하고, 역할극 주제 선정, 시나리오 작성 및 시연 
연습 등을 수행하였다. 각 집단은 5～6명으로 구성하였
고, 집단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담당교수는 수업 화상
회의에서 대기하며 각 집단별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응하
였다. 역할극 발표는 12회기 실시간 수업을 통해 분반 구
성원 모두 참석하여 집단별로 순서를 정해 진행하였고, 
실시간 시연 또는 사전녹화 영상 상영의 두 가지 형태 중 
집단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발표하였다. 

사전조사는 9월 3일 1회기에, 사후조사는 12월 10일 
13회기에 실시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교과목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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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이션 시간에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온라인 수업 효
과성 측정의 목적, 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연
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수업관리 시스템 내 설문지 
도구를 이용하여 응답을 받았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내
용은 Table 1과 같다.

Session Contents Tools

1
 - Orientation & Course 

introduction
 - Pretest

 - Video meeting
 - Online Survey

2

 - Lecture: self-concept and 
values

 - Individual activities: 
self-concept, self-esteem, 
body-esteem questionnaire

 - Video meeting

3  - Lecture: personality and defense 
mechanism  - Video meeting

4  - Lecture: developmental theories  - Recorded video

5
 - Lecture: self-understanding
 - Workshop: Johari’s window and 

Enneagram

 - Recorded video
 - Video meeting

6  - Workshop: MBTI and Holland  - Video meeting

7
 - Lecture: efficient and 

therapeutic relationships
 - Group activities

 - Video meeting

8
 - Lecture: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 Group activities

 - Video meeting

9
 - Lecture: assertive 

communication
 - Group activities

 - Recorded video
 - Video meeting

10
 - Lecture: efficient and 

therapeutic communication
 - Group activities

 - Recorded video
 - Video meeting

11
 - Lecture: inefficient and 

non-therapeutic communication
 - Group activities

 - Recorded video
 - Video meeting

12  - Role-play  - Video meeting

13
 - Lecture: communication in 

clinical practice
 - Posttest

 - Recorded video
 - Online Survey

Table 1. Contents of Online Classes in Communication
Subject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 version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 값을 구하였다.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한 
후, 실험처치의 효과성 검정을 위해 연구변수들의 사전조
사와 사후조사 간 평균값의 차이를 확인하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모두 간호학과 1학년 재
학생으로, Table 2와 같이 이들의 평균 연령은 18.9 
(SD: 0.8)세였다. 이 중 남성은 31명(32.3%)이었고, 여성
은 65명(67.7%)이었다.

3.2 실험처치의 효과성 검정
본 연구의 실험군에게 제공한 실험처치의 효과성을 검

정하기 위해 종속변수 점수의 평균값에 대해 중재 전ㆍ
후 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4.1점 상승하
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4.47, 
p<.001).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3.8점 상승하였고(t=2.77, 
p=.007), 대인관계능력의 점수는 2.5점 상승하여(t=2.01, 
p=.047) 모두 실험처치 전ㆍ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Variables Categories or Min-Max n (%) or M±SD

Age 18-22 18.9±0.8

Gender
Male 31 (32.3)

Female 65 (67.7)

Min: Minimum; Max: Maximum;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96)

 Variable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MD)

M±SD M±SD MD of 
post-pre t p

Communication 
competence 56.9±6.3 61.0±7.1 4.1 4.47 <.001

Self-efficacy 63.0±9.4 66.8±9.7 3.8 2.77 .007
Relationship 
competence 69.2±8.0 71.7±9.4 2.5 2.01 .047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Experimental 
Treatment

(N=96)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1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 후 
그들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
한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화상회
의, 디지털 영상물 시청 및 온라인 설문지 도구를 이용하
였으며, 수업 내용은 기존의 이론적 내용의 강의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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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위주의 구성에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추가하여 진행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온라인 의사소통 수업은 간호대학생
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에 효
과적이었다. 이 중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가장 크게 향상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4.1점 상승을 나타냈다(t=4.47, 
p<.001). 동일한 측정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교
과목 효과를 측정한 연구[3]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1.5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2.43, p=.017).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간호대학생 1학년에게 집단활동과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을 적용하였다. 의사소통 교과목
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자기이해를 늘리고 직접적 의사소
통술 연습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에 효과적이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3,16]에 비추어 보
면, 본 연구에서 강의, 개별활동과 워크숍을 통해 자기이
해를 강화하고, 집단활동과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의사소통 기술을 체험하고 적용해 본 경험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 의사소통 수업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오프라인 의사소통 교과
목 수업의 효과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3,4]. 대인관계능력 향상은 집단활동을 통해 인간관
계를 확장하고, 교과목을 통해 익힌 의사소통 기술을 실
제 집단활동에서 사용하는 기회를 접하게 되어 나타나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4].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17], 본 연구
에서는 의사소통 수업을 통해 향상된 의사소통능력이 집
단활동을 통한 수업의 효과와 함께 대인관계능력의 향상
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들의 자기효능
감 향상 또한 수업을 통해 실제 대인관계를 이루고 의사
소통 기술을 반복하여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결과
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집단활동을 적용
한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다[4]. 자기효능감 향상은 수행능력과 성취를 
높이는 데 작용할 수 있고[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은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18-2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의사소통 수업은 간호대학생들이 
자기이해를 넓히고 의사소통 기술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더불어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에서 

각각의 긍정적 변화는 다시 다른 변수의 변화에도 작용
할 수 있어 수업의 결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호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에 효
과적인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수업을 구성하여 제시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020년도에는 급작스러운 
감염병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대학 전공교과목마저 대면
상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간호대학생 대상의 의사
소통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실
정이었다. 수강생들의 의사소통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습
성과의 달성과 향상을 위해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추가하
여 수업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수업내용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관리 시스템 기반의 해당 도구
들을 수업 내용별로 달리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역
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대면수업 방식으
로 진행한 의사소통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3,4].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의 향상은 추후에 간호실무 및 임상적응과 관련한 간호
사로서의 역량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5-9], 해
당 교과목은 온라인 수업방식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하
기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향후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학생들의 학습성과 성
취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접목해보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동
아리 활동과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하브루타 교수법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고[1,6], 해결중심 집단
상담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켰다[21]. 선
행연구를 고찰하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교과목에 적
합한 교수법을 도입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학습성과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간호교육에서 E-러닝(Electronic learning; 전
자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성
을 확인한 연구들이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이며[22], 온라
인 실시간 수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실시간 화상수업
도 대면수업과 같이 유의한 학습성과 향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에게 적용한 온라인 방식의 수업은 간호교육에 필요한 
시도였으며, 해당 교과목의 학습목표 달성과 학습성과 향
상에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는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교
수법 활용과 의사소통 수업의 효과성 측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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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계를 비롯한 여러 연구방법의 발전을 제언하였다
[2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신 경향에 따른 수업방법을 
적용하였으나, 대조군 없이 단일군 전후설계로 연구를 진
행하여 효과성 측정과 관련한 연구설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 전공교과목의 온라인 수업 운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수업의 보
완ㆍ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교육기관의 
학부과정 교과목의 온라인 방식 수업 운영은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하여 준비과정이나 누적된 경험 없이 
2020년에 대부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파악한 각 요소를 반영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온라인 수업에 관한 
연구에서 화상회의를 이용한 실시간 수업은 교수자-학습
자 간의 상호작용, 즉각적인 피드백과 질의응답 등이 가
능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 및 학습몰입에 도움을 주는 방
식이라 평가하였다[10]. 다른 연구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
업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강의 집중도가 낮
게 조사되었으나, 강의 이해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또한 수업 중 온라인 문자채팅을 병행할 수 있어 교
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였지만, 양측 모두 
사후에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24]. 실
시간 온라인 수업 수강생들에게서 수업 참여의 효능감 
중 접근성은 높게, 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나 수업 내 상호
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2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 시청으로
만 구성된 비동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자들의 
딴짓을 조사한 연구에서 학습자신감, 적극적 학습태도, 
강의 만족도, 강의몰입을 딴짓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파악
하였다. 수강학생들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다양
한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강의에 몰입하는 것
을 도와야한다고 강조하였다[26].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
생 대상의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수업에서는 사전에 
수강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미리 파악하여 수업진행 방
식에 반영하고, 강의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법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수업 중 교수자
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충분한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하며, 상호
작용 통로로써 효율적인 방식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의사소통 교과목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추후 
내용 구성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창의수업으로, 이 방법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창의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창의적 사고기
법을 학습하고 연습, 토론 및 체험 등을 통해 학습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학생 대상의 온라인 창의
수업은 창의적 성격과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적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수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아개념이 긍정
적으로 변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함양되었
다고 해석하였다[27]. 두 번째 사례는 저널쓰기로, 이 방
법은 유아교육과 1학년 대상의 온라인 공감교육 프로그
램 중 일부이다. 이 수업을 실시한 후 대상자들의 공감능
력이 향상되었는데, 교육내용은 공감의 이해와 적용, 자
기이해 및 타인이해로 구성되었다. 수업의 내용과 운영과
정에서 본 연구의 온라인 의사소통 수업과 유사점이 많
았는데, 특히 눈여겨볼 점은 교수방법에 저널쓰기가 포함
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저널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이 
공감의 정서적․인지적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
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저널쓰
기는 학생들이 매 수업이 끝난 후 수업시간을 통해 공감
에 관하여 배운 점, 느낀 점을 회상하고 이와 함께 실천
할 점들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저널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높일 수 있
음을 제시하였다[28].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공감능력
은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로, 임상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
고 있는 추세이다[29]. 간호현장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간호인재 양성을 위해 온라인 의사소통 교과목에 창의수
업 및 저널쓰기를 도입하여 간호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팬
데믹(Pandemic) 이래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 무력감이 완화되지 못했다. 반면에 
대학생들이 주변과 소통하려는 이용동기가 큰 것으로 조
사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으면 외로
움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0]. 이 
결과를 간호대학생에게 반영하여 지속되는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교수는 전공수업 또는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
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여 사회적 지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야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군 전후설
계로 타당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이
루어졌다고 보기에 미흡하므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낮
을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의 1학년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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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질적이지 않은 대조군을 두고 외생변
수의 개입 가능성을 통제하여 연구설계를 보완하고,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G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 중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96명을 대
상으로, 해당 교과목의 수강 전․후에 의사소통능력, 자기
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측정하여 교과목 수강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
구이다. 해당 교과목은 G사의 수업관리 전용 시스템 플
랫폼을 기반으로 화상회의, 녹화영상 시청 및 설문지 도
구를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강의
와 워크숍의 교수법 이외에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포함하
여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각 수업
시간은 매주 100분이었고 총 13회의 온라인 수업을 운
영하였다. 첫 수업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13회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BM SPSS 25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후에 연구대상자들의 의사
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점수가 수
강 전보다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기반의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
통 교과목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
감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감
염병의 확산으로 대학의 전공수업이 비대면 형태로 이루
어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 
대상의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발전
시키는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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